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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뼈 몸통의 생물역학적 속성 (또는 생체역학적

속성, biomechanical properties)은 팔다리뼈 몸통의 가로

단면 (cross-section) 크기와 형태, 겉질뼈 (cortex)의 두께

로 파악된다[1]. 여기에서, 뼈의 생물역학적 속성은 뼈의

형태를 역학 (mechanics)에 의한 공학적 원리 (engineer-

ing principles)에 적용한 개념으로 뼈에 부과되는 하중

및 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뼈 조직의 역동적인 반응

을 의미한다[2]. 팔다리뼈 몸통의 생물역학적 속성은 뼈

에 부과되는 하중에 대한 저항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

문에[3] 뼈에 부과되는 역학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 속성은 사

람뼈를 통해 과거 집단의 역학적 스트레스 패턴을 파악

하고자 하는 생물인류학 분야의 연구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2-6]. 기능적 차원에서 뼈의 구조는 부과되는 스트

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적응적 리모델

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어진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된다 [7]. 또 뼈에 부과되는 역학

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곳에서 리모델링의 흔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8] 이러한 흔적이 갖는 의미는 앞서

언급한 팔다리뼈 몸통의 생물역학적 속성을 통해서 분

석되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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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팔다리뼈 몸통의 생물역학적 속성(biomechanical properties)은 뼈에 부과되는 역학적 스트레스의 수준

을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물인류학 분야의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특히 다리뼈

몸통의 가로단면 속성(cross-sectional properties 또는 geometry)은 주로 이동성 또는 이동 패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제한된 범위의 행위 수준을 복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

서 많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단일 유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람뼈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은평 집단의 넙다리뼈 몸

통의 가로단면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은평 유적에 묻힌 사람들의 생물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는 조선시대 중∙후기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체 행위

수준을 복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은평 유적의 넙다리뼈 편평지수 (platymeric index) 값은 84.9 이하로 납작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납작한 유형이며 편평지수 값의 평균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분석된 편평지수 값의 평균을 보면, 은평집단의 여성 넙다리뼈는 다른 지역의 사람뼈 집단에 비

해 비교적 더 편평하다. 뼈몸통중간(midshaft)의 뼈몸통지수(pilasteric index) 값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또 편평지수보다 뼈몸통지수 평균 값의 남녀 간 차이가 더 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당시 집단의 생태적 환경과 생계패턴의 성격을 반영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

른 종류의 생물역학적 스트레스 지표를 이용하거나 연구자료의 수를 더 늘려서 해석한 후에 평가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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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뼈 몸통의 생물역학적 속성을 이용하여 과거

집단의 일반적인 행위수준을 복원하고자 할 때에는 상

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팔뼈보다

는 다리뼈가 더 많이 이용된다 [9]. 즉 다리뼈 특히 넙

다리뼈와 정강뼈 몸통의 가로단면 속성은 주로 이동성

(mobility) 또는 이동 패턴 (mobility pattern)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10] 보다 제한된 범위의 행위 수준을 복원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동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다리뼈를 앞뒤로 굽히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넙다리

뼈몸통중간(midshaft)의 앞뒤길이(antero-posterior diam-

eter)가 안쪽가쪽길이(medio-lateral diameter)보다 더 커

져서 몸통 자체의 형태가 원통모양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 많다고 보고되었다[3]. 이동성 외에도 넙다리뼈와 정

강뼈몸통중간의 앞뒤, 안쪽가쪽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지

수화하여 생계패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집단 내 성별

분업과 관련된 남녀 행위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9,11]. 또 진화적 관점에서 홀로세(Holo-

cene) 이전에 살았던 호미닌(hominin)의 팔다리뼈 몸통

가로단면의 형태가 오늘날 현생인류에 비해 더 강건하

고 겉질뼈의 두께 역시 더 두껍다는 연구결과도 팔다리

뼈의 생물역학적 속성을 이용한 연구라 하겠다[12,13].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분묘유적인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일대에서 발굴된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넙다리

뼈몸통의 가로단면 형태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고고학 유적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해서 개체 차원의

체질인류학적 분석 보고가 발굴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

져 왔지만 집단 차원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특히 행위수준과 이동성을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서 다리뼈 몸통의 가로단면의 속성만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단일 유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람뼈 집단이

라 할 수 있는 은평 집단의 넙다리뼈몸통의 가로단면

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은평 유적에 묻힌 사람들의 생물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선시대 중∙후기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 살았을 것으

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체 행위수준을 유추

하고 생물고고학적 측면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

하는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

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발굴인골 종합분석실에서 발굴

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조선시대 분묘군 출토

사람뼈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에 소장되어 있는 198개체의 사람뼈 가운데 치아의 형

성 및 발달단계와 팔다리뼈 뼈끝의 닫힘상태를 기준으

로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 개체만을 분석하였다. 고

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의 특성상 팔다리뼈의 몸

통과 뼈끝이 온전히 남아있는 개체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넙다리뼈가 좌∙우 한 방향이라도 온전하게 남아있

으면 연구자료에 포함시켰다. 성인개체 중에서도 팔다

리뼈대에 병리적 증상이 남아있거나 특히 넙다리뼈몸

통이 뒤틀리거나 눌려서 형태가 변형된 개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병리적 증상이 없고 형태가 변형

되지 않은 성인 개체들 중에서 넙다리뼈의 겉질뼈가 파

손되거나 부식되지 않은 개체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

켰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성인 개체는 온전한 좌∙우

넙다리뼈가 한 개 이상 남아있는 개체이며 이 연구에

서 전체 134개체에 해당하는 성인의 넙다리뼈가 분석

되었다. 연구자료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개체의 성과 연령은 남아있는 뼈대 부위의 형태적 특

징을 기준으로 Buikstra와 Ubelaker (1994) [14]의 방법

에 따라 육안으로 분석하였다. 성을 추정할 수 없는 개

체들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넙다리뼈의 역학적 특성은 작은돌기밑 (subtrochanter

region) 부위와 뼈몸통중간의 앞뒤, 안쪽가쪽길이의 측

정 값을 이용하였다. 작은돌기밑의 앞뒤길이는 넙다리

뼈몸통의 가로직경과 수직이 되는 위치에서 몸통 위쪽

뼈끝 부근의 작은돌기밑 지점의 앞뒤 최대 길이를 측정

하였다. 작은돌기밑의 안쪽가쪽길이는 작은돌기밑 지점

에서 가쪽으로 가장 확장된 부위를 기준으로 앞뒤길이

와 수직을 이루는 축 상에서 최대 길이를 측정하였다.

뼈몸통중간의 앞뒤길이는 넙다리뼈몸통 최대길이의 중

간 지점에서 거친선 (linea aspera)의 가장 튀어나온 지

점을 중심으로 앞뒤의 최대길이를 측정하였고 뼈몸통

중간의 안쪽가쪽길이는 앞뒤길이와 수직을 이루는 축

상에서 좌우 최대길이를 측정하였다[15]. 측정은 디지털

밀림자 (일본, Mitutoyo)를 이용하였고 측정 값은 소수

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집단의 넙다

리뼈 형태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은돌기밑 부위의 몸통은 편평지수 (platymeric index)

로, 뼈몸통중간은 뼈몸통지수(pilasteric index)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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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sample in this study

Age categories
Sex

20~35 yrs 36~50 yrs 51 yrs or older
Total

Males 21 40 11 72
Females 18 29 15 62



여 집단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편평지수 값

의 범위는 세 범주로 구분되는데 84.9 이하의 지수 값은

납작형(platymeric), 85 이상 99.9 이하는 보통형(eurimer-

ic), 100 이상은 볼록형(stenomeric)에 속하는 것으로 정

의된다 [16]. 넙다리뼈에서 측정한 계측 항목과 이를 이

용한 지수는 Table 2와 같다. 

이외에 계측 항목별 성별 차이를 객관적인 수치로 알

아보기 위해 Smith (1999) [17]의 방법에 따라 성별 차

이 지수(sexual dimorphism index)를 남성 평균 값/여성

평균 값의 비율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넙다리뼈몸통

가로단면에서 측정된 계측 값들의 평균을 성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으며 계측 값 평균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등분산을 가정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수 값이 성별로 유의미한지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넙다리뼈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성별과 나이를 주요인으로 하고 둘의

교호작용 (interaction)을 검증하는 반복없는 이원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Microsoft Excel

2010의 분석도구(VBA)와 R 3.0.2를 사용하였다.

결 과

넙다리뼈의 작은돌기밑 부위와 넙다리뼈몸통중간의

앞뒤, 안쪽가쪽길이에 대한 남녀 측정값의 평균과 이

평균 값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계측 항목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의 남

성 평균 값이 여성의 평균 값보다 더 컸다. 특히 좌측

넙다리뼈몸통중간 앞뒤길이의 남녀 평균 값 차이가 가

장 컸다. 또 작은돌기밑 부위와 뼈몸통중간 두 부위 모

두 앞뒤길이 평균 값의 남녀 간 차이가 안쪽가쪽길이

평균 값의 남녀 간 차이보다 더 컸다. 

넙다리뼈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의 형태 차이를 구체

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은평 집단의 편평지수와 뼈몸통

지수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성별 차이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은평 집단의 넙다리뼈 편평지수

는 모두 84.9 이하로 납작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able 4에서 보듯이 편평지수의 남녀 평균 값을 이

용한 성별 차이 지수보다 뼈몸통지수 값을 이용한 성

별 차이 지수가 더 크므로 작은돌기밑 부위보다 뼈몸

통중간의 단면 형태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크다고

하겠다. 또 지수 값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파악

하기 위해서, 넙다리뼈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성별과 나이를 주요인으로 하고 둘의 교

호작용 (interaction)을 분석하였다 (Table 4). 그 결과 성

별만 넙다리뼈 작은돌기밑 부위와 뼈몸통중간 두 부위

의 형태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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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moral measurements and indices

Region Dimensions Index Description

Subtrochanter
�Antero-posterior diameter 

Platymeric
Antero-posterior diam.×100

�Medio-lateral diameter Medio-lateral diameter

Midshaft
�Antero-posterior diameter

Pilasteric
Antero-posterior diam.×100

�Medio-lateral diameter Medio-lateral diameter

Table 3. Femoral measurements (mm) 

Sex

Region Side Males Females
Total

N Mean N Mean N Mean

A-P
Right 69 24.9* 56 21.2* 125 23.2

Subtrochanter
Left 72 25.3* 56 21.4* 128 23.5

M-L
Right 69 31.5* 57 28.8* 126 30.3
Left 72 31.6* 56 29.0* 128 30.4

A-P
Right 64 28.3* 49 23.3* 113 26.1

Midshaft
Left 68 28.2* 49 23.3* 117 26.2

M-L
Right 62 26.9* 50 25.2* 112 26.2
Left 68 26.8* 51 25.1* 119 26.0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났다. 즉 이 결과는 여성의 넙다리뼈 작은돌기밑 부위

가 남성에 비해 더 납작한 유형이며 남녀 간의 편평지

수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뼈몸통중간의 뼈몸통지수 값 역시 남녀

간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팔다리뼈대의 가로단면의 형태와 두께 분석을 통해

과거 집단의 생물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생물

인류학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

다.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인체의 뼈대가 생계 패턴상의

변화가 가져온 신체 행위의 종류와 수준의 변화 요구에

알맞은 방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

다 [1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사회의 일반

적인 신체적 행위 수준을 유추하게 하는 지표로서 팔다

리뼈의 역학적 속성이 이용되어 왔다. 집단의 생계 방

식과 관련하여, 생물역학적 모델은 정착 집단의 넙다리

뼈몸통중간의 가로단면은 원통모양의 비교적 연약한

(gracile) 형에 가깝고 이동성이 높은 수렵채집 집단의

넙다리뼈는 원통형에서 벗어난 강건한 (robust) 형의 가

로단면을 가진다고 설명한다[18]. 여기에서 연약형과 강

건형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뼈몸통중간의 앞

뒤길이가 안쪽가쪽길이에 비해 더 큰 경우를 강건형으

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은평 집단의 뼈몸통

중간 지수를 Table 5에 제시된 다른 지역의 집단들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농경을 생계패턴으로 살아가는 영국

의 앵글로 색슨 집단과 미국의 초기 산업사회 집단과

가장 가깝고 여성은 앵글로 색슨 집단과 가장 가깝다.

연구에 따르면, 뛰거나 산을 오르는 행위를 하는 동안

반막근 (semimembranosus), 반힘줄근 (semitendinosus),

넙다리두갈래근(biceps femoris)과 넙다리네갈래근(qua-

driceps femoris)에서 수축이 발생하고 이것은 넙다리뼈

와 정강뼈몸통중간 부위의 앞뒤길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19]. 이러

한 행위와 관련된 역학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넙다리뼈

몸통중간의 가로단면이 원통형에서 앞뒤가 긴 형태로

리모델링된다 [18]. 따라서 은평집단의 여성은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비교된 여타 집단들에 비해 가장

적게 받았던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앞뒤길이 값

이 작다는 것은 무릎관절을 중심으로 앞뒤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비롯한 역학적 스트레스의 양과 강도

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생계양식 혹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행위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은평 집단의 넙다리뼈 편평지수는 미국 원주민

과 동아시아 집단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납작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또 여성의 넙다

리뼈 편평지수가 남성에 비해 더 작기 때문에 여성의

넙다리뼈가 남성에 비해 더 편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거의 모든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

로 이는 여성의 좌∙우측 절구사이거리 (interacetabular

distance)가 남성에 비해 더 큰 구조적 특성 때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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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moral indices, dimorphic index and sex-age effect 

Male Female Sex-Age Effect (P-value)
Index Side

N Mean N Mean
Dimorphic I.

Age Sex Interaction

Platymeric
R 68 78.9 55 73.2 1.08 0.8563 ⁄⁄0.001 0.9885
L 71 80.2 54 73.3 1.09 0.6768 ⁄⁄0.001 0.6045

Pilasteric
R 62 105.2 49 92.5 1.14 0.8722 ⁄⁄0.001 0.6512
L 68 105.9 49 92.9 1.14 0.5319 ⁄⁄0.001 0.8950

Dimorphic index: the ratio of male mean/female mean

Table 5. Comparison with other skeletal studies (Based on the right side)

Population [reference] Period
Platymeric Pilasteric

Male Female Male Female

Anglo-Saxon Great Chesterford (UK) [9] 5~7th C 88.4 81.4 106.2 99.1
Muslim Ècija (Spain) [9] 8~11th C 86.0 83.6 113.3 104.5
West-central Illinois (America) [11] 11~13th C 73 73 115 112
Early modern industrialist (America) [18] Pre-1900 - - 106 105
Late modern industrialist (America) [18] Post-1900 - - 110 113
Eunpyeong, Seoul in this study 15~18th C 78.9 73.2 105.2 92.5



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20].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을

중심으로 넙다리뼈와 정강뼈의 앞뒤를 구부릴 때 발생

하는 역학적 스트레스는 다리뼈 축을 이루는 두 뼈대

의 앞뒤길이 방향에 부과되며 특히 뛰거나 거친 지면

위를 오래 걸을 때 두 뼈대에 부과되는 하중이 증가하

면서 앞뒤길이가 안쪽가쪽길이에 비해 더 길어진다[20].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만을 가지고 볼 때 앞

서 언급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은평 여성집단에 비해 남

성집단에게 더 컸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은평 집단

의 편평지수 값을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집단들과 비

교해보면 남성의 편평지수 값은 11~13세기 원예농경

(horticulturalist)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일리노이 사람뼈

집단의 편평지수 값보다 더 큰 데 반해 여성은 일리노

이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Table 5). 

성차와 관련해서는 이동성이 낮은 생계패턴을 취하

는 집단보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

가는 채집수렵 집단에서 남녀 간의 넙다리뼈몸통중간의

앞뒤, 안쪽가쪽길이의 차이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20,21]. 보다 구체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

에 대해서, Ruff (1987) [20]는 넙다리뼈몸통중간의 형태

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수렵채집사회에서 가장 크고 원

예농업 단계가 되면 감소하다가 초기 산업사회 단계부

터는 성차가 미미한 수준으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은평집단의 넙다리뼈몸통중간의 앞뒤,

안쪽가쪽길이의 평균값은 모두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뼈몸통중간 앞뒤길이

의 남녀 평균값은 넙다리뼈 계측 항목들 중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컸던 항목이다. 은평 집단에서 나타

나는 성차를 Ruff (1987) [20]의 기준에 적용해보면, 은

평 집단의 성차가 비교적 큰 편이므로 조선시대 중∙

후기 은평유적에 묻힌 사람들의 사회가 초기 산업사회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사회였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

이 같은 결론은 조선시대 중∙후기 당시에 이동성과

관련된 남녀의 역할이 서로 달랐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동성이 적은 행

위를 여성에게 맡기는 것은 여성이 직∙간접적으로 양

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22]. 따라서 팔다리뼈의

역학적 속성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해

남녀에게 주어진 성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는 사회에서

는 팔다리뼈의 역학적 스트레스의 양이 실제로 서로

달랐을지 모른다. 사회적으로 제한되는 남녀의 성 역할

이 매우 뚜렷하고 특히 여성에게만 제한되는 특정 행

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남녀의 팔다리뼈 몸통 형태

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예로 스페인

의 중세 무슬림 사회가 여성의 행위와 활동영역을 엄격

하게 제한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여성의 이동성을 사

회적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결과 이 집단 내 남

녀의 팔다리뼈 몸통 형태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함께

비교된 영국의 앵글로 색슨 집단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된 바 있다 [9]. 또 팔다리뼈에 남아있

는 근육 발달 정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무슬림 집단

이 똑같이 농경을 기본적인 생계패턴으로 취하는 기독

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큰 성차를 보였다 [23].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생계패턴의 변화뿐 아니라 집단의 사회

문화적 환경 역시 집단 전체의 역학적 속성과 더불어

집단 내 남녀 행위수준의 양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고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은평 유적은 사람뼈가 출

토된 대부분의 분묘가 회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에 당시의 매장관습으로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

로 중∙상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묻힌 공동묘역이었

던 것으로 해석된다 [24]. 따라서 은평유적에 묻힌 사람

들의 역학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짐작하

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연구 즉 은평 유적 출토 사

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퇴행성 관절 질환의 유병률과

근육부착부위의 뼈대변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집

단의 사람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역학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여 살았을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24-26].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뼈

집단을 대상으로 넙다리뼈 가로단면 몸통의 형태를 통

해 당시 집단의 생물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사람뼈 집단은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성

별, 연령별 개체 수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고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자료가 전체 은평 집단을 대표한

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재의 결과가 이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자료의 수적 한계 때문인지, 집단 자체가

갖는 본래의 성격 때문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

로 향후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집단의 역학

적 특징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생물역학적 속성

을 유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뼈대 지표들을 이용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현재

의 분석결과가 은평 집단이 살았던 특수한 생태적, 사

회문화적 환경과 생계패턴에 기인한 결과인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여타 고고학적, 문헌적인 고증도 충분히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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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ong bone diaphyseal cross-sectional shape as a primary measure of biomechanical loading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in physical anthropology. Especially, lower limb bones have been widely used to

reconstruct the mobility pattern of the past population.

In this research, the cross-sectional size of the femoral shaft was investigated for the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ed from the Eunpyeong site, dating the period spanning from the mid-15th to the early 20th centur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nd report the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st populations living

during Joseon Dynasty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Eunpyeong population was grouped into the ‘platymeric category (i.e., platymeric

index below 84.9). Females were more platymeric (i.e., more laterally flattened) than males and the sexual

dimorphis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samples of Eunpyeong site showed a relatively lower

pilasteric index (i.e., more round) compared to the populations reported in other stud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an insight to shed light on the ecological environments, subsistence

strategies, and life styles of the past populations. Yet, for more detailed interpretation, it appear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other types of indicators for biomechanical stresses and accumulate more archaeological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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